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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4. 8. 8.(목)

식약처, 마이크로니들 내세운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점검
 - 화장품정책과·사이버조사팀 합동 점검…위반 82건 확인,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

 -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허위‧과대광고한 사실이 확인된 24건, 점검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중 

마이크로니들(니들, 미세침 등)을 내세워 광고한 판매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 「화장품법」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아울러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 광고 82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확인된 24건*의 경우 관할 지방청에 해당 업체를 점검하고 필요시 행정처분

하도록 요청하였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체 8개사, 9품목

 이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0건, 12%)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41건, 50%) ▲소비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1건, 38%) 등이 문제가 되었다.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
위반 유형 광고 문구(발췌)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피부재생, 피부해독, 면역력 강화, 손상된 근육 세포를 재생, 
상피세포의 성장 촉진, 항염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마이크로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즉각적인 모공수 개선, 활성산소 제거 등

 미세한 바늘 모양의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하여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활용하는 반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은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부 

표피를 관통하지 않고 피부를 눌러 화장품 접촉 면적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 2 -

 그럼에도 일부 업체에서 침 모양 화장품 원료가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하여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

나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온라인 

광고를 점검․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마이크로니들 표방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예시)

담당 부서 바이오생약국 책임자 과  장 고지훈 (043-719-3401)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원구 (043-719-3403)

담당 부서 사이버조사팀 책임자 서기관 심진봉 (043-719-1910)

담당자 사무관 이철승 (043-719-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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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마이크로니들 표방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

❍ 마이크로니들 표시·광고 위반 유형 및 광고 문구

위반 유형 광고 문구(발췌)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피부재생, 피부해독, 면역력 강화, 손상된 근육 세포를 
재생, 상피세포의 성장 촉진, 항염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마이크로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즉각적인 모공수 개선, 활성산소 제거 등


